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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급속충전소의 입지 결정요인과 
정책적 함의

김 현 중* / 김 경 석**

이 연구는 전기차 충전소의 부족 문제 및 공간적 편중 특성에 주목하여 수요, 공급, 지역 특성이 급속충전소 입지에 끼

친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개별 독립변인의 영향력 차이를 탐색하였다. 회귀모형은 이산적인 급속충전소의 입지를 고려

하기 위해 이항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집계자료가 갖는 구조적인 문제인 생태학적 오류와 가변적 공간 단위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모든 변인은 100m×100m의 미시적인 공간 단위에서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급속충전소 입지는 교통량

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간선도로와의 거리가 짧을수록 급속충전소의 입지 확률은 높았는데, 이는 전기차의 짧은 이동가

능 거리를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급속충전소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급속충전소의 입지 확률이 

높았다. 급속충전소에 입지와 토지이용 간의 연관성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매우 밀접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역별

로 급속충전소 차별적인 입지 확률도 증명되었다. 상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기차 급속충전소의 입지를 결정하는 데

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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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demand, supply,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n the location 

of electric vehicle fast charging stations (EVFCS) and explored differences in the influence of 

independent variables in Korea, focusing on the shortage issue and spatial distribution of EVFCS. 

We utilized a binomial logit model to consider discrete location patterns of the electric vehicle fast 

charging station location (EVFCSL). All variables were constructed at a microscopic spatial unit 

of 100m x 100m to mitigate the structural problems of aggregated data, such as ecological fallacy 

and modifiable areal unit problem. As a result, EVFCSL needs to take traffic volume into account. 

The shorter the distance to the main road, the higher the probability that EVFCSL can be regarded 

positively, considering the short travel distance of electric vehicles. The probability of EVFCSL 

was high in areas with a high density of EVFCS. The relationship between EVFCSL and land 

use was confirmed in the same way as in previous studies, and differential EVFCSL by regional 

characteristics was also proven. The study proposed policy implications for determining EVFCSL 

in light of the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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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전기차의 공급 확대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미국, 유럽, 캐

나다, 인도 등 주요 국가의 최근 3년(2020~2022년)간 전기차 판매 성장률은 25~374%까지 성장하였

다(한국자동차연구원, 2023). 최근 3년간 성장률이 높은 기간을 중심으로 언급하면, 인도가 373.6%로 

가장 높은 가운데, 미국 94.3%, 캐나다 85.6% 등도 성장률이 가파르다. 같은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전

기차 판매량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4.6만 대에 불과하던 판매량이 2022년에는 16.3만 대

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의 성장세에 발맞추어, 전기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꾸

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단언컨대, 2023년 현재 전기차와 관련하여 가장 큰 화두는 전기차 충전소의 양적 부족이다. 비록 전

기차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1), 충전소의 부족 문제는 한층 더 심화되고 있다. 2022년 

현재, 전기차 충전소는 약 20.5만기지만, 전기차 보급 수인 39만 대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환경

부, 2023). 전기차 충전소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면, 공급부족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한데, 20.5만기 중 

급속충전 인프라는 약 2.1만 대 수준에 불과하다. 급속충전기 인프라는 전기차 10대당 1기가 적당하나

(강철구 외, 2021), 현실은 기준치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급속충전기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

는 우리나라가 짊어지고 있는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이다. 2022년 현재, 급속충전기 인프라의 적정 대

수 기준인 1기당 10대를 초과하는 지역은 인구밀집 지역인 대도시, 즉 부산(34.05대), 인천(31.02대), 

서울(26.02대), 대구(24.93대), 대전(24.49대), 경기(20.87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전기신문, 

2023. 2. 18). 전기차의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서 급속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은 전기차 공급에 커다

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기차의 성장세를 고려한 급속충전소의 공급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기차의 급속충전소의 공급정책은 입지전략과 연계되어야 한다. 제한된 예산으로 급속충전소의 공

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정입지를 사전에 탐색하고 입지 우위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공급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기차 급속충전소의 입지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전

기차 급속충전소의 입지 요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었는지 등에 

관한 기초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기차 급속충전소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현재까지도 

1) �환경부(2023.2)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전기차 충전기는 약 20.5만기이며, 2018년까지 27,252기, 2019년 17,440기, 

2020년 19.396기, 2021년 42,513기, 2022년 98,504기가 공급되었다.



244 | GRI연구논총 2023년 제25권 제4호

입지 요인을 설명하려는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특히 전국을 대상으로 급속충전소의 종합적인 입지 특

성을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어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기차 충전소 중 중요도가 높은 공공 급속충전소의 입지 요인을 탐색하고 충전 인

프라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첫째, 이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전기차 

급속충전소의 입지 결정요인을 탐색한다. 둘째, 전기차 급속충전소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인 중 중

요도가 높은 요인을 식별한다. 셋째, 전기차의 공급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는 급속충전소 확대 

방안을 제언한다. 급속충전소는 공공에서 공급하는 시설로 한정하였다. 공공의 효용(utility)을 높이기 

위해 공공에서 제공하는 급속충전소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을 전제로 공급하기 때문에 입지 요인에 대

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급속충전소 공급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공공 

전기충전소의 입지 결정요인에 대한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미시적인 공간 단위에 주안점을 둔다. 특정 시설의 입지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공간 단위는 분석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다. 미시적인 공간자료는 집계자료(aggregated 

data)가 갖는 구조적인 문제, 즉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 Robinson, 1950)와 가변적 공간단

위의 문제(modifiable areal unit problem; Openshaw, 1984)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에 적용되는 모든 변인을 100m×100m 격자에서 구축하는데, 이는 자료 구득 여부

와 분석의 공간적 범위, 즉 전국적인 분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미

시적인 공간 단위이다. 공간적 분석단위의 미시성으로 인해, 이 연구는 집계자료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

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분석 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지금까지 전기차 충전소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

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3장에서 분석 방법 및 변인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 

전기차 급속충전소의 입지 결정요인을 해석하며,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선정된 전기차 충전소의 입지는 전기차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

시에, 주행가능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켜 전기차의 사용 빈도를 높일 수 있다(Philipsen, et al., 

2015; 엄익진, 2012). 또한 충전소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은 전기차의 대중적 확대와 시장 수용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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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연유로(He, et al., 2016), 전기차 충전소의 공급 확대는 전기차의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과제

로 인식되고 있다. 전기차의 충전소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 증대는 관련 연구로 이어져, 광범위한 연구

주제가 수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다양한 선행연구 중 전기차 충전소의 입지 결정요인과 입지선정에 초

점을 맞춘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소의 입지 요인에 대해서는 세부 변인이 갖는 의미와 함께 중요성도 

검토한다.

전기차 충전소는 개별 시설이 아닌, 일종의 인프라(infrastructure)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급

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배치된 충전 인프라가 일종의 네

트워크 형식으로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Metais et al., 2022). 이는 전기차 충전소의 최적 입지선

정을 위해 노드, 경로, 활동 기반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Metais 

et al., 2022). 전기차 충전소의 네트워크화와 최적 입지선정 문제는 충전소의 양적 수준과 직결된다

(Levinson & West, 2018). 충전소의 구축 비용, 환경오염 감소, 그리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요금 간

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충전소의 양이 결정되는데, 이는 물론 충전소의 입지에 종속적이다. 선행연구에

서 전기차 충전소의 입지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을 찾아보기 힘든 반면, 최적 입지 요인에 관해서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도 하나의 시설이므로 시설입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요, 즉 교통량

이다(김경현ㆍ구윤모, 2020; 김장영, 2017; Giménez-Gaydou, et al., 2016). 차량의 교통량과 전기

차 충전소의 입지는 불가분의 관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통량과 함께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입

지 요인은 연구자별로 조금씩 다르다. 김장영(2017)은 차량의 이동 경로상에 위치하고, 접근성이 전기

차 충전소의 입지선정에 중요한 기준이라고 언급하였다. 유성춘(2020)은 교통량 외에도 다양한 충전소 

입지 현황, 주차장 시설, 유동인구, 부동산 정보, 배후지 유형 등을 주요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장홍석

(2019)도 전기차 충전소의 입지선정을 위해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였는데, 전기차 충전 내역, 충전소 위

치 등과 같은 직접적인 자료 외에도 공시지가, 부동산 소유, 기온, 배후지 유형, 비보행 유동인구 지수, 

주유소 카드 매출 자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Tang, et al.,(2017)은 잠재적(potential) 수요인 교

통량이 아닌, 실현된(realized) 수요인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직접 모형에 통제하여 분석 결과의 정확성

을 높였다. 자료 구득이 가능하다면, 실현된 수요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기차 충전소의 입지 결정요인을 탐색한 연구는 더욱 방대하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 선행연구에서 

통제한 변인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전개한다. Wu & Niu(2017)는 전기차 충전소의 영향요인으로 충

전수요, 운영 경제성, 교통 편의성, 전력망 보안성, 구축 타당성 등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총 20개에 이

르는 변인을 선정하였는데, 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요인을 선정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Vansola & Shukla(2022)는 투자 비용, 기대 수익, 토지 이용도, 항력 거리, 대기 시간, 충전수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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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전력 공급량이 전기차 충전소 입지에 종합적이고 다층적인 구조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하였

다. Roy & Law(2022)는 전기차 충전소의 지역 불균형 문제가 전기차 수요를 줄이는 역효과를 야기한

다고 주장하는데, 전기차 충전소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Zhang 

& Iman(2018), Bian et al.,(2019)은 다양한 요인과 함께 토지이용 특성이 전기차 충전소에 미치는 영

향에 주목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 활동의 결과인 토지이용의 차이는 전기차 충전소의 입지

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국내에서는 석인(2019)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석인(2019)은 전기차 사용

자의 충전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리환경적,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월평균 이용실적과 전기차 등록 대수, 최인접 특정 시설과의 거리, 단위 인구당 전체 자동차 등

록 대수뿐 아니라, 주유소, 쇼핑시설, 관광시설 등의 시설도 변인으로 통제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시

군을 대상으로 구축한 집계자료를 활용하여 전기차 충전소의 원인을 지역적 특성 수준에서 언급한 한

계가 있다.

이 연구는 전기차 충전소 입지의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문제의식과 궤를 함께하

나, 세 가지 측면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충전소의 대상이 차별적이다. 전기차 충전소의 입지 요

인을 탐색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전체 전기차 충전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서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기차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급속충전 인프라의 확대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이 연

구는 공공에서 공급한 급속충전소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정책적 시급성을 반영한다. 둘째,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포괄적이되, 분석의 단위는 미시적이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에서는 특정 지역

을 사례로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제약이 따랐다. 이에 반해 이 연구에서는 전국을 대

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미시적인 공간 단위에서 전기차 

급속충전소의 입지 결정요인을 분석한 사례연구도 찾아보기 힘든데,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

완할 수 있다. 셋째, 전기차 급속충전소의 입지 중요도를 실증한다. 미래 급속충전소의 입지는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영향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연구는 확률선택모형( Probabilistic Choice 

Model)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공공 급속충전소의 입지 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

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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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 방법

1. 회귀분석 : 이항로짓모형

이 연구는 전기차를 위한 공공 급속충전소의 입지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만큼 적합한 회귀분석모형의 

선택이 중요하다. 급속충전소의 입지는 이산적인 형태 즉, 입지와 비입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산적인 

종속변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회귀분석을 적용해야 한다. 본 분석에서는 이산적(discrete)인 종속

변인에 가장 널리 적용되는 이항로짓모형(Binomial Logit Model)을 적용하였다. 급속충전소로 입지와 

비입지로 정의된 종속변인은 이항 분포로 설명할 수 있고, 이때, 독립변인와 종속변인의 관계는 식 (1)

의 회귀식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는 이항 선택성을 가진 더미변인이고, 는 종속변인과 선형 관계가 아니며, 이는 

E( )가 만족되지 않고, 가 성립됨을 보여준다.

식 (1)과 (2)를 통해 식 (3)을 도출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교란항 의 누적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로 정의된다. 식 (3)에서의 우도함수(( ))는 식 (4)로 표현된다. 

식 (4)는 종속변인의 관찰된 값들이 이항 선택의 확률로서 실현됨을 보여준다. 즉, 종속변인이 이항 

선택성을 가진 불연속적인 변인이었으나 확률의 도입으로 연속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선형회귀식으로 

설명할 수 없던 부분은 대칭성을 가정하고 있는 누적분포함수의 특성을 이용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종

속변인과 독립변인 간의 비선형 관계에 대해 분석할 수 있게 된다(Liao, T. F, 1994). 교란항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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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분포함수  가 로지스틱함수일 때, 앞서 언급한 이항선택모형은 이 연구에서 사용될 이항로짓모형

이 되며, 이는 식 (5)와 같이 정의된다. 식 (5)를 이 연구의 분석모형에 적용하면, 종속변인에서 참조집

단인 급속충전소의 비입지( )에 대하여, 입지의 특성은 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전기차 급속충전소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 간의 중요도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

를 분석함으로써, 식별이 가능하다. 한계효과는 관찰하고자 하는 독립변인의 변화에 따른 급속충전소

의 입지 확률을 의미한다. 급속충전소 입지 변화에 미친 영향을 모의실험(simulation)함으로써, 독립변

인별 영향력의 차이를 실증할 수 있다. 이항로짓모형의 한계효과를 산출하는 일반적인 방법인 식 (6)을 

분석에 적용한다.

2. 변인 및 자료

<표 1>은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소의 입지 결정요인에 적용되는 변인에 대한 설명이다. 모든 변인은 

100m×100m 격자에서 구축하였다. 교통량 자료(2022년)을 제외한 모든 변인의 기준연도는 2023년이

다. 종속변인은 급속총전소의 입지 여부로 입지와 미입지로 구분하였다. 공공에서 공급한 급속충전소

의 정보는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운영현황(환경부, 2023년 6월 기준)을 이용하였으며, 미입지는 입

지를 제외한 격자에서 임의(random)로 추출하였다.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독립변인 중 자료 구득의 한계로 인해 공간자료

로 구축이 어려운 변인들이 적지 않다. 가령, 전기차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중심으로 충전될 확률이 높

은데, 읍면동 단위에서의 전기차등록대수, 급속충전소의 이용행태 등의 자료는 구득이 불가능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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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한계로 인해 이 연구에서는 활용이 가능한 변인을 대상으로 수요 특성, 공급 특성, 지역 특성으로 

독립변인을 구성하였다. 수요 특성의 세부 변인은 자료의 구득 여부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선택하였

다. 교통량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공하는 View T 자료를 활용하였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급속충

전소의 입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인구의 증가는 공공 급속충전소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

기 때문에 관련 변인을 통제하였다. 일평균 유동인구 자료(2023년 2월 19~25일)를 활용하였으며, 자

료의 출처는 LG유플러스의 Mobile Phone Signaling Data이다. 한편, 전기차를 선호하는 연령의 차

별적인 특성을 수요에 포함시켰다. 입지 효율성 측면에서 전기차를 보유한 연령이 많은 지역일수록 공

공 급속충전소가 많이 보급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연관성이 현실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2023년 1분기에 등록된 전기차 11,136대 가운데 40~50대의 등록 대수는 6,156대로 전체의 55%를 차

지하였다(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2023). 연령별 전기차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해 40~50대의 상주인구

를 변인으로 통제하였으며, 국토지리정보원의 격자인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급속충전소의 접근성 수준

을 고려하기 위해 고속도로 IC와의 거리와 간선도로와의 거리를 변인에 포함시켰다. 국가교통DB에서 

필요한 레이어를 추출한 후, ArcGIS 10.8의 near 도구를 이용하여 급속충전소까지의 최단 거리를 측

정하였다.

<표 1> 전기차 급속충전소 입지 결정요인 변인 설명

변인 설명

종속변인 급속충전소 입지 입지=1, 미입지=0

독립변인

수요 특성

교통량 반경 5km 이내 교통량(백만 대)

유동인구 반경 5km 이내 유동인구(만 명)

40-50대 상주인구 반경 5km 이내 40-50대 인구(만 명)

고속도로 IC와의 거리 직선거리(100km)

간선도로와의 거리 직선거리(km)

공급 특성 급속충전소 밀도 반경 5km 이내 급속충전소 밀도(개소/1㎢)

지역 특성 
용도지역 주거, 상업, 공업, 기타(참조집단)

행정구역 동 지역, 읍 지역, 면 지역(참조집단)

공급 특성은 급속충전소의 밀도만을 고려하였다. 급속충전소의 밀도가 높은 지역은 시설공급의 경

쟁 구도가 형성되어 신규 입지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급속충전소의 공급이 충분치 않아 급

속충전소의 밀도가 낮은 지역이 신규 입지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 급속충전소의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별 시설의 위치에서 반경 5km 내의 시설 수를 산출(ArcGIS 10.8의 Neighborhood Analysis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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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후, 단위 면적당 시설 수로 변환하였다. 지역 특성으로는 용도지역(주거, 상업, 공업, 기타)과 

행정구역을 통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용도지역의 차이는 급속충전소의 입지에 직접적

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토지특성 조사 자료(국토교통부)를 활용, 필

지 단위에서 주거, 상업, 공업, 기타 지역의 용도를 추출하였다. 읍면동 간의 차이는 공공 급속충전소

의 공급과 수요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특성과 공공 급속충전소의 입지 간의 일

반적인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 변인을 통제하였다. 

독립변인을 설정함에 있어 가장 논쟁적인 이슈는 급속충전소의 공간적 수요영역 혹은 서비스 영역이

다. 급속충전소의 공간적 수요영역의 차이는 수요와 공급의 규모 차이를 의미하므로, 급속충전소의 입

지 요인을 탐색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급속충전소의 반경 5km

를 직접적인 공간적 수요영역으로 고려하였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 선행

연구와 함께 이 연구가 갖는 구조적인 한계이다. 우리나라에서 급속충전소를 실제 이용한 사용자의 정

보는 구축된 사례가 없다. 학술적인 목표에서도 관련 기준은 찾아보기 어렵다. 거의 유일한 자료는 한

국에너지 공단이 2018년에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의 평가 기준으로 적용한 반경 10km이다. 

2018년에 비해 급속충전소의 공급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반경 10km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10km의 절반인 5km를 적용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기초통계

회귀분석에 활용되는 변인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종속변인의 평균은 

0.43으로 급속충전소의 입지가 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 중 교통량은 평균 약 

240만 대로 분석되었으며, 독립변인 중 표준편차가 가장 컸다. 이는 지역 간 교통량의 심한 편차에 의

한 결과이다. 유동인구의 평균은 6.8만 명이었으며, 표준편차도 큰 편이었다. 40~50대의 상주인구의 

평균은 7천 명 수준이었으며, 상주인구가 존재하지 않은 격자도 있었다. 이는 참조집단, 즉 급속충전소

가 입지하지 않은 격자를 임의로 추출한 데에 따른 결과이다. 고속도로 IC와의 거리, 간선도로와의 거

리의 평균은 각각 3.85km, 2km로 나타났다.

급속충전소의 평균 밀도는 약 0.13으로 나타났다. 이 정보는 급속충전소 반경 5km 내 1㎢당의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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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드러내므로, 평균적인 밀도 수준은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용도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기타

의 비율이 각각 19%, 6%, 2%, 72%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비율은 면 지역이 49%로 가장 높

았으며, 뒤를 이어 동 지역 37%, 읍 지역 14%로 분석되었다. 

<표 2> 변인의 기초통계량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종속변인 충전소 입지 0.43 0.50 0 1

수요 특성

교통량 23.98 53.28 0.00 335.48 

유동인구 6.80 11.21 0.00 47.79 

40-50대 상주인구 0.71 1.24 0 5.93 

IC와의 거리 3.85 1.03 1.11 6.04 

간선도로와의 거리 2.00 2.29 0.01 18.66 

공급 특성 급속충전소 밀도 0.13 0.22 0.00 1.10 

지역 특성

용도지역

주거 0.19 0.39 0 1

상업 0.06 0.25 0 1

공업 0.02 0.15 0 1

기타 0.72 0.45 0 1

행정구역

읍 0.14 0.34 0 1

면 0.49 0.50 0 1

동 0.37 0.48 0 1

N = 5,054

2. 회귀분석

<표 3>은 전기차 급속충전소 입지의 결정요인 결과이다. 이항로짓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우

도비검정(Likelihood Ratio test)을 실시한 결과, LR 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모형

의 우수한 설명력을 드러냈다. 개별 독립변인이 전기차 급속충전소의 입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교통량은 급속충전소 입지에 부(-)의 영향력을 미쳤으며, 통계적 유의수준도 높았다. 이 결과는 우

리나라에서 급속충전소의 입지가 교통량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공에서 공급되

는 급속충전소의 입지는 가용토지의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기존의 공공시설, 가령 공용주차장 등에 입

지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들 시설의 입지가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지역이라는 데에 있다. 따라서 앞

으로 공공 급속충전소의 입지 결정 시에는 교통량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교통량이 많은 기존의 공

공시설에 급속충전소의 공급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정책도 펼쳐야 한다. 또한 전기차의 원활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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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공공 급속충전소의 신규 입지를 결정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유동인구의 규모는 급속충전소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동인구 또한 

교통량과 동일한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즉, 인구의 활동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지역에서 적정 수준 

이상의 급속충전소의 공급 지점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40~50대 상주인구는 급속충

전소 입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변인 설명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전기차 소비의 

50% 이상은 40~50대가 차지하는데, 이들 연령층이 거주지역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급속충전

소가 충분히 않은 문제는 전기차의 확대 공급을 저해할 수 있다. 고속도로 IC와의 거리는 통계적 유의

성이 낮았지만, 간선도로와의 거리가 짧을수록 급속충전소의 입지 확률은 높았다. 전기차는 상대적으

로 짧은 이동가능 거리로 인해 충전의 기회가 많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공공 급속충전소가 간선도로로

부터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 입지하고 있는 경향은 전기차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3> 전기차 급속충전소 입지 결정요인 결과

변인 p-value

절편 -0.67 0.00 ***

수요 특성

교통량 -0.02 0.00 ***

유동인구 -0.01 0.65 

40-50대 상주인구 -1.20 0.37 

고속도로 IC와의 거리 -0.06 0.14 

간선도로와의 거리 -0.05 0.04 **

공급 특성 급속충전소 밀도 14.78 0.00 ***

지역 특성

용도지역

주거 2.32 0.00 ***

상업 4.97 0.00 ***

공업 1.75 0.00 ***

행정구역
읍 -0.37 0.01 ***

면 -1.26 0.00 ***

N = 5054, LR =3540.19***, *** p<0.01, ** p<0.05

공공 급속충전소 밀도는 급속충전소 입지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급속충전소 밀도가 높은 지역일

수록 급속충전소의 입지 확률이 높은 결과는 상반되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급속충전

소의 입지 형평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 결과는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공공 급속충전소의 밀

도가 높은 지역에 신규 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은 시설의 분산 배치에 부정적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지

역 간 인구 규모의 격차를 고려하면, 이 결과는 현실을 반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

구가 밀집한 지역에 급속충전소가 많이 분포하고, 인구 밀집 지역은 여전히 급속충전소가 부족해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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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입지 확률이 높은 경향을 드러냈다고 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속충전소의 밀도는 가

치중립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와 같은 해석은 전국단위의 분석에서만 적용할 수 있

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급속충전소의 영향력을 차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속충전소에 입지와 토지이용 간의 연관성은 Bian et al.,(2019) 등의 선행연구와 동일하였다. 급

속충전소의 입지는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채, 기타 지역에 비해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높았

다. 지역의 특성 또한 예상과 일치하였다. 참조집단인 동 지역에 비해 읍면 지역에서 급속충전소의 입

지 확률은 현저히 떨어졌다. 도시 지역에 높은 인구밀도와 도시적 토지이용은 급속충전소의 입지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3. 한계효과 

회귀분석모형에 투입된 각각의 독립변인 평균 조건일 때의 한계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급속

충전소 밀도의 한계효과는 3.67로 나타나, 다른 독립변인을 압도하였다. 이 결과에 비추어볼 때, 공공

에서는 급속충전소의 밀도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신규 시설의 입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급속충전

소 밀도를 제외하면 용도지역과 행정구역 등의 순으로 영향력이 높았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교통량, 

유동인구의 한계효과는 매우 낮았는데, 이는 급속충전소의 입지가 이들 변인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결과이다.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전기차 급속충전소의 수요가 높은 지역이므로, 향후 

두 가지 변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3> 전기차 급속충전소 입지 요인의 한계효과 비교 

변인 한계효과 순위

수요 특성

교통량 0.00 10

유동인구 0.00 10

40-50대 상주인구 0.15 6

고속도로 IC와의 거리 0.02 8

간선도로와의 거리 0.01 9

공급 특성 급속충전소 밀도 3.6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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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한계효과 순위

지역 특성

용도지역

주거 0.46 3

상업 0.53 2

공업 0.34 4

행정구역
읍 0.09 7

면 0.30 5

주) 모형에서 통제한 독립변인이 모두 평균 조건임을 가정하고 분석

급속충전소 수요와 공급의 핵심 변인인 급속충전소의 밀도와 교통량에 대해서는 한계효과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하였다. 다른 독립변인의 평균 조건은 그대로 적용한 채, 급속충전소의 밀도와 교통량의 평

균을 다양한 조건으로 바꿈으로써, 한계효과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먼저 급속충전소 밀도 평균을 

0.1→0.5→1.0로 변화시키면, 급속충전소의 입지 확률은 0.438→0.997→0.999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급속충전소 밀도가 신규 입지 확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향

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소 입지 결정 시에는 급속충전소 밀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교통량이 50→100→200→300→400→500만 대로 증가하게 되면, 급속충전소의 입지 확률은 0.670

→0.668→0.662→0.657→0.6527→0.646으로 감소하였다. 규범적인 관점에서 교통량과 급속충전소 

입지의 관련성은 분석 결과처럼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아닌, 우상향하는 그래프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교통량의 밀도와 급속충전소가 양의 상관관계를 형성할 때, 급속충전소의 입지 효율성이 높아

지고, 이는 시설공급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때문이다. 2023년 현재, 교통량과 급속충전소의 입지 간에

는 부(-)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정(+)의 상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림 1> 급속충전소 밀도 및 교통량의 한계효과 변화

급속충전소 밀도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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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이 연구는 전기차 충전소의 부족 문제 및 공간적 편중 특성에 주목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공공에서 공

급하는 급속충전소의 입지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요, 공급, 그리고 지역 특성이 급속충전소 

입지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개별 독립변인의 영향력 차이를  탐색하였다. 주요 분석을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주안점 등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급속충전소의 입지 결정요인 탐색 결과, 교통량은 급속충전소 입지에 부(-)의 연관성을 맺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통량이 많을수록 전기차 충전소가 많아져야 한다는 경험적인 인식과 다르며, 급속충

전소 입지가 교통량을 고려하지 못한 부정적인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이다. 추후에는 교통량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급속충전소의 입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 유동인구와 전기차 주요 고객층의 상

주인구는 급속충전소 입지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유동인구 결과는 인구 활동이 빈번하게 나타나

는 지역에서 급속충전소의 공급 지점을 찾기 어려운 현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적 대

응이 요구된다. 간선도로와의 접근성은 급속충전소 입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전기차의 

짧은 주행거리를 고려할 때, 긍정적인 결과로 수용 가능하다. 급속충전소의 밀도가 높은 지역에 급속충

전소가 입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이 결과에 대해서는 가치중립적 해석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급속충전소 밀도의 영향력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차별적일 것으로 예견되므로, 지역단위의 분석에서는 

지역 특수성을 한층 더 고려해야 한다. 토지이용과 지역 특성은 모두 전기차 급속층전소 입지에 직접적

인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 결정을 다루는 공간계획에서 급속충전소의 입지를 보다 적극적

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공간계획 차원에서 급속충전소의 입지 문제를 

다루는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회귀모형에서 통제한 독립변인 중에는 급속충전소의 밀도가 급속충전소 입지 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

을 보였다. 이 결과에 비추어 보면, 신규 급속충전소의 입지는 기존 시설의 입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량이 증가할수록 급속충전소의 입지 확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확인한 것은 이 

연구의 성과 중 하나이다. 급속충전소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입지할 때, 입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

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시설의 

수요와 공급 간의 부조화는 중복투자와 예산 낭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급속충전소를 입지시키는 노력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 연구의 차별성인 공공 전기차 급속충전소의 일반적인 입지 영향요인 확인 및 요인별 영향력 시뮬

레이션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일정 부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수 있지만, 자료 문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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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한계도 있다. 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가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

다도 전기차 사용자들의 급속충전소 사용현황 자료가 필요하다. 전기차 사용자의 개인 특성뿐 아니라, 

공공 급속충전소의 방문 이유 등에 관한 정보가 공간패널자료(spatial panel data)로 구축될 때, 입지 

요인을 심층적으로 실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인 공공 급속충전소의 잠재적 수요영역도 관

련 자료가 구축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분석 방법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관점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공간적 의존성(dependency) 및 이질성(heterogeneity)을 고려하지 못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

한 공간계량경제모형(Spatial Econometric Models)을 활용하여 급속충전소의 공간 효과를 추정해야 

한다. 지리 가중 회귀모형(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Models)을 활용한 급속충전소의 국

지적 계수(local parameter)를 추정하는 것도 흥미로운 접근일 것이다. 

공공 전기차 급속충전소의 입지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치밀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전기차 

급속충전소의 입지 특성, 교통량,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마다 지역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공 전기차 급속충전소의 공급과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도

시기본계획 등의 법정계획에서 교통계획의 세부 내용 중 하나로 전기차 급속충전소 공급방안을 다루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일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을 활용하는 전략은 관련 법령의 개정 없이도 가능하므로, 

현재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전기차 충전소의 공급은 공공과 

민간의 협동이 중요하다. 공공은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적정 수준의 이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민간의 공공에서 수립한 계획에 참여하고 시설의 중복 입지를 사전에 조율하는 

등의 노력에 협조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소 사업은 이제 막 태동한 전도유망한 사업이므로, 민관의 협

동이 원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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